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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utilized cohort data, student lifestyle surveys, and mental health examination results from a medical school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factors 
such as hometown, alcohol use, smoking, university life adaptation, and aptitude on academic failure, with mental health serving as a mediator. We ana-
lyzed data from 409 of the 549 incoming students at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excluding 140 individuals with missing data, from the ac-
ademic years 2015 to 2021.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according to hometown in feelings of depression, suicidal tendencies, and internet addic-
tion. There were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based on university life adaptation in feelings of depression, suicidal tendencies, and internet addiction, as 
well as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academic aptitude in feelings of depression and internet addiction. Academic failure showed significant differ-
ences based on hometown, university life adaptation, and academic aptitude. Furthermore, students’ hometown ha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on aca-
demic failure together with feelings of depression, suicidal tendencies, and internet addiction. University life adaptation exhibite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with suicidal tendencies and a partial mediating effect with feelings of depression and internet addiction. Academic aptitude demonstrated partial 
mediating effects on feelings of depression, suicidal tendencies, and internet addiction.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 establishing counseling pro-
grams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medical students, and various programs for university life adaptation are necessary. There is also a need for diverse 
programs not only for clinical training, but also for different career p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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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심리사회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

나고 있으며, 이러한 정서적 문제들은 학업과 대학생활 등에 부

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1,2].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 학생의 관심이나 적성보다 고등학교의 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로 인해 우울, 스트레스, 대학생활 적응 등의 정신건강 문제와 학

업중단을 야기하게 된다[3,4].

학생의 학업적 성공과 실패에 대한 판단은 관점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Kim [5]은 학업실패(academic failure)를 학습과정에서 주

어진 과제의 목표와는 다른 이해를 구성하거나, 문제를 더 이상 

서론

학생들은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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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지 못하고 정체된 상태로 보았으며, Lee와 Kim [6]은 학습

과정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인지적 및 정의적 노력에도 불구하

고, 의도한 학습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를 학업실패로 정의했다. 

따라서 학업성취도는 대학생의 학업적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량지표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 저하로 학사경고를 경험

한 경우를 학업실패로 정의하고 있으며[7-9], 의과대학에서는 학

습부진의 이유로 유급되거나 자발적으로 미리 휴학을 결정한 경

우 학업실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10].

의과대학생의 대부분은 고등학교 시절까지 높은 학업성취도를 

유지하다가,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의과대학에서 더욱 치열한 경

쟁과 학업성취도 하락을 경험하게 된다[11]. 또한 의과대학생은 

블록식 수업, 빠듯한 학사일정, 과중한 학습량 및 잦은 평가 등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타 단과대학생보다 더 

많은 유급을 경험하게 된다[12,13]. 의과대학에서 유급은 매 학년

말 진급 사정에서 교과목의 과정성과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결정

되며, 유급한 학생은 해당 학년의 전 교과목을 재수강 해야 한다

[14].

의과대학생의 유급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의과대학생

의 유급률은 Park 등[14]의 연구에서는 16.1%, Han 등[10]의 연구

에서는 17.4%로 보고되고 있으며, 유급을 경험한 학생들은 지속

해서 유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15]. 유급을 경험

한 학생은 회의감, 무능력감, 자아존중감 저하 등을 겪게 되고, 

부정적 정서들은 동기 및 선후배 등 주위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

향을 미치게 된다[16,17]. 또한 유급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은 

의과대학생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게 되며, 미래 의사가 되었을 

때 환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의과대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18].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

인 ASK2019 (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에서는 의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입된 자원과 학생의 수행능력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의과대학에서 유급을 포함한 학생실

태를 조사·분석하고, 학업, 생활, 진로 등 다양한 상담 및 지원프

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유급 학생 관리 및 예방의 내실화를 요구

하고 있다[19,20]. 이에 의과대학에서는 코호트를 구축하여 학업

성취도를 포함한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교생활 전반의 종단적 자

료를 수집 및 분석하고 있으며, 의학교육의 중장기적인 성과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21,22].

대학생의 학업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별[10,14,15,23,24], 흡연 및 음주[10,14], 거주환경

[24,25] 등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학업실패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

며, 대학진학 동기, 학교생활 만족 등 대학생활 요인에 따라서도 

학업실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16,26]. 특히 

거주환경은 부모로부터의 물리적, 정서적 독립이 생활 전반에 많

은 변화를 야기하여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7,28].

이러한 정신건강은 선행연구를 통해 학업실패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29], 대학생이 새로운 환경에

서 적응하며 겪는 정서적 문제들은 학업과 대학생활에 부정적 영

향을 줄 수 있으며[1-3], 특히 우울은 집중력이나 기억력 저하

[15,30-36], 인터넷중독은 주의력 저하[37]를 야기하여 학업성취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의과대학생의 우울

증 유병률은 한국인의 우울증 유병률의 4배를 상회하고 있으며

[38], 다른 학과 학생들에 비해 스트레스, 대인관계 어려움, 자살 

위험 등의 정신적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이 있어[39,40], 

정신건강은 의과대학생의 학업실패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

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대학생

활 요인은 정신건강 및 학업실패에 영향을 미치며 정신건강은 학

업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의과대학생

의 개인적 특성과 대학생활 요인이 정신건강을 매개로 학업실패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변수들의 관계가 하나의 모형으로 통합하여 적합성을 평가한 연

구는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개인적 특

성과 대학생활 요인이 정신건강을 매개로 학업실패에 영향을 미

치는 관계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하여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의과대학생의 개인적 특성, 대학생활 요인, 정신건강 그리고 

학업실패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연구모형을 설정하였

다(Figure 1). 앞서 선행연구에서 학업실패에 출신지역[24,25], 음

주 및 흡연[10,14] 등의 개인적 특성과 대학생활 적응 정도(대학

적응) [10,16,26], 학과적성 일치 정도(학과적성)[10,16,26] 등의 

대학생활 요인, 그리고 우울감[15,30-36], 자살충동[39,40] 및 인

터넷중독[37]과 같은 정신건강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의과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대

학생활 요인이 정신건강을 매개로 학업실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1) 

의과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출신지역, 음주, 흡연)과 대학생활 요

인(대학적응, 학과적성)은 학업실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의

과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출신지역, 음주, 흡연)과 대학생활 요인

(대학적응, 학과적성)은 및 정신건강(우울감, 자살충동, 인터넷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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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의과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출신지

역, 음주, 흡연)과 대학생활 요인(대학적응, 학과적성)은 정신건

강(우울감, 자살충동, 인터넷중독)을 매개로 학업실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대상

이 연구는 대구지역 소재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에서 2015년부

터 2021년까지 입학한 54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

상 중 학생생활실태조사 및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 결측값이 있

거나 조사연도에 설문을 진행하지 못한 2018학년도 입학생의 자

료는 이번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학업실패 외 이유(타 대학 

진학)로 제적한 학생의 자료도 제외하였다. 따라서 총 140명의 

자료를 제외한 40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Table 1).

3.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는 의과대학에서 구축하고 있는 코호트 자료를 통

해 출신지역과 유급 및 휴학 등 학적상태 자료를 추출하였고, 학

생생활실태조사에서 수집한 음주 여부, 흡연 여부, 대학적응, 학

과적성 등의 자료와 정신건강검사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

에서는 입학 후 의예과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학생생활실태조사

와 정신건강검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출신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그 외’로 구분하였고, 음주유무는 

‘음주를 하지 않음’과 ‘음주를 함’, 흡연유무는 ‘흡연을 하지 않

음’과 ‘흡연을 함’으로 구분하였다. 대학적응 및 학과적성은 5점 

리커트척도(‘매우 아니다’–‘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학업

실패는 수강한 전체 교과목의 평균 성적이 70점 미만이거나 특정 

교과목의 성적이 60점 미만으로 유급한 경우, 진급사정을 통해 

의예과에서 의학과로 진급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학업부진을 이

유로 휴학하는 등 해당 학년을 재수강한 경우로 학업실패 여부를 

구분하였다[10].

정신건강검사 자료는 Beck 우울 척도 2판(Beck Depression In-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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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ation

Aptitude

Individuality

Universit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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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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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failure

BDI-II SSI-Beck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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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C2

C1
B

Figure 1. Research model.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II; SSI-Beck, Scale for Suicidal Ideation-Beck.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Characteristic No. (%)
Sex
 Male 264 (64.5)
 Female 145 (35.5)
Hometown
 Graduated from university location 206 (50.4)
 Graduated from somewhere other than the university location 203 (49.6)
Year of admission
 2015 61 (14.9)
 2016 74 (18.1)
 2017 67 (16.4)
 2019 68 (16.6)
 2020 75 (18.3)
 2021 64 (15.6)
Academic failure
 No 359 (87.8)
 Yes 50 (12.2)
Total 4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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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ory-II, BDI-II), Beck의 자살생각 척도(Scale for Suicidal Ide-
ation-Beck, SSI-Beck), 한국형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척도(인터넷

중독) 검사결과를 활용하였다. BDI-II는 임상상황에서 우울이나 

자살생각을 평가하는데, 타당도와 신뢰도가 매우 높은 척도이며

[41],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IV의 주

요 우울증의 기준에 일치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우울증 환자의 선

별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이다. 초조, 집중곤란, 

무가치감, 의욕상실 등 21개 문항으로 4점 리커트(0–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42,43]. SSI-Beck은 기존 임상가의 면접으로 평정

하는 반구조화 면접도구인 Scale for Suicide Ideation (SSI)을 자기

보고식으로 변형한 것으로[44,45], 면접도구와 동일한 21개 문항

을 3점 리커트(0–2점) 척도로 구성하여 연구대상의 규모가 클 경

우 적용하기에 용이하다. 첫 번째 문항부터 다섯 번째 문항까지

의 응답을 통해 자살생각 여부를 1차적으로 측정하고, 응답결과 

자살생각이 있는 응답자만 전체 문항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

다. 총점은 과거 자살시도 횟수와 자살의도, 심각도를 제외한 19
개 문항으로 점수를 계산한다[46]. 인터넷중독 척도는 한국정보

화진흥원에서 개발한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검사로 인터넷중독을 

측정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척도이다[47]. 인터넷중

독의 핵심 증상과 기여/간접 요인을 측정하여 중독군, 중독위험

군 등을 효율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인터넷중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성 및 몰입의 문항을 포함하여 20문항으로 4점(1–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48].

4. 자료 분석방법

이 연구는 출신지역, 음주 유무, 흡연 유무, 대학적응, 학과적

성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통계프로그램 중 

IBM SPSS ver. 28.0K (IBM Corp., Armonk, NY, USA)를 이용하

여 교차분석, 독립표본 T검정 및 Kruskal-Wallis test를 이용하였

다. 사후분석으로는 Dunn test를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Bonferroni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이후 분석에서는 통계프로그램 

Jamovi ver. 2.3 (https://www.jamovi.org/)을 이용하였다. 정신건

강검사의 절단값을 찾기 위해 종속변수가 이분형이고, 독립변수

가 연속형인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Youden’s index를 이용하였으

며[49], 이 연구에서 절단값은 BDI-II는 11점, SSI-Beck은 4점, 인

터넷중독은 30점으로 하였다(Table 2). 학업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만을 활용하여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Baron
과 Kenny [50]가 제안한 방식으로 검증하였다.

5. 윤리적 고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의 전·후향적 코호트 자료는 개인을 특정

할 수 없도록 코드화하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연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받아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IRB no., DSMC 2021-11-003-008).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구축된 코호트 자료와 학생생활실태조사와 정신건강검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추가로 받았다(IRB no., DSMC 2024-02-024).

결과

1. 의과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대학생활 요인이 학업실패에 

미치는 영향

의과대학생 개인적 특성인 출신지역, 음주 유무, 흡연 유무와 

대학생활 요인인 대학적응 및 학과적성이 학업실패에 영향을 미

치는지 분석한 결과, 개인적 특성 중에서는 출신지역에 따라서 

학업실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5), 대

Table 2. Cut-off values of mental health results 

Variable Cut point Sensitivity (%) Specificity (%) PPV (%) NPV (%) Youden’s index AUC Metric score
Beck Depression Inventory-II 9 44 75.77 20.18 90.67 0.20 0.61 1.20

10 40 79.67 21.51 90.51 0.20 0.61 1.20
11 40 83.84 25.64 90.94 0.24 0.61 1.24

Scale for Suicidal Ideation-Beck 3 58 64.90 18.71 91.73 0.23 0.66 1.23
4 54 73.82 22.31 92.01 0.28 0.66 1.28
5 44 81.06 24.44 91.22 0.25 0.66 1.25

Internet addiction 29 68 50.70 16.11 91.92 0.19 0.60 1.19
30 68 54.60 17.26 92.45 0.23 0.60 1.23
32 60 57.94 16.57 91.23 0.18 0.60 1.18
36 52 67.13 18.06 90.94 0.19 0.60 1.19
37 50 69.36 18.52 90.88 0.19 0.60 1.19
38 46 72.14 18.70 90.56 0.18 0.60 1.18

PPV, positive predictive value; NPV, negative predictive value; AUC, area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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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 요인인 대학적응과 학과적성은 모두 학업실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Table 3).

2. 의과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대학생활 요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의과대학생 개인적 특성인 출신지역, 음주 유무, 흡연 유무와 

대학생활 요인인 대학적응 및 학과적성이 정신건강(우울감, 자살

충동,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개인적 특성 

중에서는 출신지역에 따라서 우울감, 자살충동, 인터넷중독 결과

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대학생활 

요인 중 대학적응에 따라서는 우울감, 자살충동, 인터넷중독 결

과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과적성에 

따라서는 우울감 및 인터넷중독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p < 0.05) (Table 4).

3. 의과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대학생활 요인이 정신건강을 

매개로 학업실패에 미치는 영향

의과대학생의 개인적 특성 중 출신지역과 학업실패 간의 관계

에서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1단계 독립변수인 출신지역은 학업실패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다(β = 0.67, p < 0.05). 2단계 독립변수인 출신지역은 우울감

(β = 0.94, p < 0.001), 자살충동(β = 0.57, p < 0.05), 인터넷중독

(β = 0.56, p < 0.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3단계에서 매개변수

인 우울감(β = 1.14, p < 0.001), 자살충동(β = 1.13, p < 0.001), 인터

Table 3. Comparison of academic failure by general characteristics, medical school adaptation, and aptitude 

Variable
Academic failure χ2 (χ2 for trend)

No (n=359) Yes (n=50) Total (n=409)
Hometown 4.703*
 Graduated from university location 188 (91.3) 18 (8.7) 206 (50.4)
 Graduated from somewhere other than the university location 171 (84.2) 32 (15.8) 203 (49.6)
Drinking 0.694
 No 150 (86.2) 24 (13.8) 174 (42.5)
 Yes 209 (88.9) 26 (11.1) 235 (57.5)
Smoking 2.693
 No 338 (88.5) 44 (11.5) 382 (93.4)
 Yes 21 (77.8) 6 (22.2) 27 (6.6)
Adaptation 16.097 (8.037)*
 Strongly disagree 1 (50.0) 1 (50.0) 2 (0.5)
 Disagree 6 (54.5) 5 (45.5) 11 (2.7)
 Neutral 126 (86.3) 20 (13.7) 146 (35.7)
 Agree 168 (89.8) 19 (10.2) 187 (45.7)
 Strongly agree 58 (92.1) 5 (7.9) 63 (15.4)
Aptitude 22.085 (13.072)**
 Strongly disagree 2 (33.3) 4 (66.7) 6 (1.5)
 Disagree 13 (76.5) 4 (23.5) 17 (4.2)
 Neutral 124 (85.5) 21 (14.5) 145 (35.5)
 Agree 168 (90.8) 17 (9.2) 185 (45.3)
 Strongly agree 51 (92.7) 4 (7.3) 55 (13.5)
Beck Depression Inventory-II 16.167**
 <11 301 (90.9) 30 (9.1) 331 (80.9)
 ≥11 58 (74.4) 20 (25.6) 78 (19.1)
Scale for Suicidal Ideation-Beck 16.301**
 <4 265 (92.0) 23 (8.0) 288 (70.4)
 ≥4 94 (77.7) 27 (22.3) 121 (29.6)
Internet addiction 8.975*
 <30 196 (92.5) 16 (7.5) 212 (51.8)
 ≥30 163 (82.7) 34 (17.3) 197 (48.2)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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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중독(β = 0.87, p < 0.001)은 종속변수인 학업실패에 유의한 영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인 출신지역은 학업실패

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p < 0.05) (Figure 2).

의과대학생의 대학생활 요인 중 대학적응과 학업실패 간의 관

계에서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6). 1단계 독립변수인 대학적응은 학업실패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다(β = 0.56, p < 0.05). 2단계 독립변수인 대학적응은 우울감

(β = 0.78, p < 0.001), 자살충동(β = 0.79, p < 0.001), 인터넷중독

(β = 0.53, p < 0.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3단계에서 매개변

수인 자살충동(β = 1.04, p < 0.001)은 종속변수인 학업실패에 유

의한 영향이 있으며, 독립변수인 출신지역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독립변수인 출신지역이 학업실패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변수인 우울감, 인터넷중독이 1단계의 β값보다 낮은 결과를 

보여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Figure 2).

의과대학생의 대학생활 요인 중 학과적성과 학업실패 간의 관

계에서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7). 1단계 독립변수인 학과적성은 학업실패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다(β = 0.64, p < 0.001). 2단계 독립변수인 학과적성은 우울감

(β = 0.42, p < 0.05), 자살충동(β = 0.30, p < 0.05), 인터넷중독

(β = 0.37, p < 0.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

인 출신지역이 학업실패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변수인 우울감, 

자살충동, 인터넷중독이 1단계의 β값보다 낮은 결과를 보여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Figure 2).

고찰

이 연구는 의과대학생의 학업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선행연구를 통하여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모

형을 설정하고, 대구 소재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구축한 졸업

생 및 재학생 코호트 자료와 의예과에서 시행한 학생생활실태조

사 및 정신건강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Table 4. Comparison of mental health status by general characteristics, adaptation to medical school and aptitude 

Variable
BDI-II SSI-Beck Internet addiction

Mean±SD t-value/χ2 Post-hoc Mean±SD t-value/χ2 Post-hoc Mean±SD t-value/χ2 Post-hoc
Hometown -3.206* -2.931* -3.091*
 Graduated from universi-

ty location
5.48±5.12 2.27±3.43 32.30±9.52

 Graduated from some-
where other than the 
university location

7.28±6.21 3.34±3.98 35.72±12.66

Drinking -0.777 0.012 0.145
 No 6.11±5.27 2.80±3.80 34.09±11.65
 Yes 6.56±6.08 2.80±3.72 33.93±11.08
Smoking -0.103 0.247 1.483
 No 6.36±5.68 2.81±3.77 34.16±11.48
 Yes 6.48±6.72 2.63±3.49 31.63±8.34
Adaptation
 Strongly disagreeA) 10.00±12.73 48.624** B,C< A,D,E 4.00±1.41 33.933** D,E < A,B,C 25.00±0.00 24.803** A,E,D < B,C
 DisagreeB) 14.00±5.92 6.09±4.57 36.18±10.51
 NeutralC) 8.03±6.15 3.73±4.54 36.53±12.05
 AgreeD) 5.32±4.83 2.37±2.96 33.29±11.09
 Strongly agreeE) 4.21±5.02 1.32±2.79 30.14±8.95
Aptitude
 Strongly disagreeA) 12.33±9.00 15.443* D,E < A,B,C 6.33±5.65 6.672 32.83±13.66 16.587* A,E,D < B,C
 DisagreeB) 6.00±3.89 3.35±3.33 41.06±15.28
 NeutralC) 7.79±6.61 3.12±4.47 36.48±12.56
 AgreeD) 5.50±5.00 2.56±3.10 32.06±9.30
 Strongly agreeE) 5.02±4.70 2.27±3.39 32.05±10.69

BDI-II, Beck Depression Inventory-II; SSI-Beck, Scale for Suicidal Ideation-Beck; SD, standard deviation.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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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ediating effect of mental health on the relationship of hometown medical school adaptation, and aptitude with academic failure. BDI-II, Beck Depression 
Inventory-II; SSI-Beck, Scale for Suicidal Ideation-Beck; NS, not significant.

Table 5. Mediating effect of mental healt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ometown and academic failure 

Predictors Estimate SE Odds ratio (95% CI) R 2N χ2

Model 1
 Hometown → academic failure 0.67 0.31 1.96* (1.06–3.61) 0.02 4.76*
Model 2
 Hometown → BDI-II 0.94 0.27 2.56** (1.52–4.31) 0.05 13.17**
 Hometown → SSI-Beck 0.57 0.22 1.76* (1.15–2.71) 0.02 6.73*
 Hometown → internet addiction 0.56 0.20 1.75* (1.18–2.59) 0.03 7.95*
Model 3
 Hometown, BDI-II → academic failure 0.08 16.07**
  Hometown → academic failure 0.49 0.32 1.63 (0.87–3.07)
  BDI-II → academic failure 1.14 0.33 3.13** (1.65–5.97)
 Hometown, SSI-Beck → academic failure 0.08 17.88**
  Hometown → academic failure 0.54 0.32 1.72 (0.92–3.22)
  SII-Beck → academic failure 1.13 0.31 3.10** (1.69–5.71)
 Hometown, internet addiction→ academic failure 0.06 12.35*
  Hometown → academic failure 0.56 0.32 1.76 (0.94–3.27)
  Internet addiction → academic failure 0.87 0.32 2.38* (1.26–4.50)

Hometown: graduated from somewhere other than the university location; BDI-II: greater than or equal to 11; SII-Beck: greater than or equal to 4; internet addic-
tion: greater than or equal to 30; and academic failure: yes.
SE, standard error; CI, confidence interval; BDI-II, Beck Depression Inventory-II; SSI-Beck, Scale for Suicidal Ideation-Beck.
*p<0.05. **p<0.001.

첫째, 출신지역은 정신건강을 매개로 학업실패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환경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학업

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24,25]는 선행연구 결과, 그리고 

우울감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

한다[15,30,32,35,36]. 특히 출신지역과 학업실패 간 우울감, 자

살충동, 인터넷중독은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신지역 자체가 학업실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출신

지역에 따른 환경적 변화가 우울, 자살충동, 인터넷중독과 같은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야기하고 정상적인 학업수행을 어렵게 하

여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학 소재지 외 출신 학생이 대학 소재지 출신인 

학생보다 정신건강검사 결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출

신지역에 따른 환경적 변화, 즉 가족과 떨어져 기숙사 혹은 자취

를 하게 되면서 겪는 외로움, 정서적 지지 부족 등이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이로 인해 학업실패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의과대학이 학생의 정서적 및 심리적 지지를 위

한 상담체계 운영에 있어 출신지역으로 인한 거주환경의 변화에

Hometown

BDI-II

SSI-Beck

Internet 
addiction

0.67 (p<0.05)

Hometown

Hometown

Hometown

Academic 
failure

Academic 
failure

Academic 
failure

Academic 
failure

0.94 (p<0.01) 1.14 (p<0.01)

0.57 (p<0.05) 1.13 (p<0.01)

0.56 (p<0.05) 0.87 (p<0.05)

0.49 (NS)

0.54 (NS)

0.56 (NS)

Adaptation

BDI-II

SSI-Beck

Internet 
addiction

0.56 (p<0.05)

Adaptation

Adaptation

Adaptation

Academic 
failure

Academic 
failure

Academic 
failure

Academic 
failure

0.78 (p<0.01) 1.07 (p<0.05)

0.79 (p<0.01) 1.04 (p<0.05)

0.53 (p<0.01) 0.82 (p<0.05)

0.41 (p<0.05)

0.40 (NS)

0.49 (p<0.05)

Hometown

BDI-II

SSI-Beck

Internet 
addiction

0.67 (p<0.05)

Hometown

Hometown

Hometown

Academic 
failure

Academic 
failure

Academic 
failure

Academic 
failure

0.94 (p<0.01) 1.14 (p<0.01)

0.57 (p<0.05) 1.13 (p<0.01)

0.56 (p<0.05) 0.87 (p<0.05)

0.49 (NS)

0.54 (NS)

0.56 (NS)

Adaptation

BDI-II

SSI-Beck

Internet 
addiction

0.56 (p<0.05)

Adaptation

Adaptation

Adaptation

Academic 
failure

Academic 
failure

Academic 
failure

Academic 
failure

0.78 (p<0.01) 1.07 (p<0.05)

0.79 (p<0.01) 1.04 (p<0.05)

0.53 (p<0.01) 0.82 (p<0.05)

0.41 (p<0.05)

0.40 (NS)

0.49 (p<0.05)

Aptitude

BDI-II

SSI-Beck

Internet 
addiction

0.64 (p<0.01)

Aptitude

Aptitude

Aptitude

Academic 
failure

Academic 
failure

Academic 
failure

Academic 
failure

0.42 (p<0.05) 1.10 (p<0.01)

0.30 (p<0.05) 1.09 (p<0.01)

0.37 (p<0.05) 0.82 (p<0.05)

0.57 (p<0.05)

0.57 (p<0.05)

0.60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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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ediating effect of mental healt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aptation to medical school and academic failure 

Predictors Estimate SE Odds ratio (95% CI) R 2N χ2

Model 1
 Adaptation → academic failure 0.56 0.20 1.75* (1.18–2.60) 0.04 8.05*
Model 2
 Adaptation → BDI-II 0.78 0.18 2.19** (1.54–3.10) 0.08 21.20**
 Adaptation → SSI-Beck 0.79 0.16 2.20** (1.62–3.00) 0.10 28.33**
 Adaptation → internet addiction 0.53 0.14 1.69** (1.30–2.21) 0.53 15.79**
Model 3
 Adaptation, BDI-II → academic failure 0.08 17.72**
  Adaptation → academic failure 0.41 0.21 1.51* (1.00–2.26)
  BDI-II → academic failure 1.07 0.33 2.92* (1.52–5.63)
 Adaptation, SSI-Beck → academic failure 0.09 18.57**
  Adaptation → academic failure 0.40 0.21 1.49 (0.99–2.25)
  SII-Beck → academic failure 1.04 0.32 2.82* (1.51–5.28)
 Adaptation, internet addiction → academic failure 0.07 14.73**
  Adaptation → academic failure 0.49 0.21 1.63* (1.09–2.46)
  Internet addiction → academic failure 0.82 0.33 2.27* (1.20–4.29)

BDI-II: greater than or equal to 11; SSI-Beck: greater than or equal to 4; internet addiction: greater than or equal to 30; and academic failure: yes.
SE, standard error; CI, confidence interval; BDI-II, Beck Depression Inventory-II; SSI-Beck, Scale for Suicidal Ideation-Beck.
*p<0.05. **p<0.001.

Table 7. Mediating effect of mental healt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ptitude for medical school and academic failure 

Predictors Estimate SE Odds ratio (95% CI) R 2N X2

Model 1
 Aptitude → academic failure 0.64 0.18 1.90** (1.33–2.72) 0.06 12.67**
Model 2
 Aptitude → BDI-II 0.42 0.15 1.52* (1.12–2.05) 0.03 7.44*
 Aptitude → SSI-Beck 0.30 0.13 1.34* (1.04–1.74) 0.02 4.99*
 Aptitude → internet addiction 0.37 0.13 1.44* (1.13–1.85) 0.03 8.87*
Model 3
 Aptitude, BDI-II → academic failure 0.11 23.07**
  Aptitude → academic failure 0.57 0.19 1.76* (1.22–2.54)
  BDI-II → academic failure 1.10 0.33 3.01** (1.58–5.76)
 Aptitude, SSI-Beck → academic failure 0.11 24.55**
  Aptitude → academic failure 0.57 0.18 1.76* (1.23–2.52)
  SII-Beck → academic failure 1.09 0.32 2.98** (1.61–5.52)
 Aptitude, internet addiction → academic failure 0.09 19.40**
  Aptitude → academic failure 0.60 0.19 1.82* (1.26–2.62) 0.06
  Internet addiction → academic failure 0.82 0.33 2.28* (1.20–4.32)

BDI-II: greater than or equal to 11; SSI-Beck: greater than or equal to 4; internet addiction: greater than or equal to 30; and academic failure: yes.
SE, standard error; CI, confidence interval; BDI-II, Beck Depression Inventory-II; SSI-Beck, Scale for Suicidal Ideation-Beck.
*p<0.05. **p<0.001.

서 오는 문제를 주요 요인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출신지역이 아닌 지역의 대학에 진학하면서 부

모와 떨어져 생활한다는 것은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가

능성이 높고,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직면하는 

일련의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지리적, 시간적 거리로 

인하여 외로움, 이별 등의 복합적인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

한 점에서 대학 소재지 외 출신의 학생은 대학 소재지 출신 학생

보다 개인적 어려움을 털어놓을 창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 개

인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생의 정신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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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정신적, 심리적 검사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하여,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적 지지 및 심리적 안

정감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51,52].

둘째, 대학적응은 정신건강을 매개로 학업실패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적응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정신

건강검사 결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활 적응이 어렵거나 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 우

울감이나 스트레스 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

인관계가 좋지 못할수록 인터넷중독의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37], 대학적응이 학업

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10,16].

의과대학생의 경우 타 학과 학생에 비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이 밀집되어 있고 학습량이 방대하여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기 쉽

다. 이러한 환경은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하

고 학습동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 Sobral [26]의 연구에 따르면 낮

은 학업동기는 학업에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피로감과 회피를 

유발하여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의 적응을 돕고, 학습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체계와 멘토링 제도의 질적 개선이 필

요하다. 특히 의과대학생의 학업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입학 후 

1–2년이 학업관리 및 지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시기라

고 하였으므로[20], 이 시기에 의과대학생들의 대학적응과 정신

적, 심리적 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 학생들이 의과대

학에서의 학습과 적응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학과적성은 정신건강을 매개로 학업실패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과대학생의 선발부터 교육

방법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사점을 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Shin [4]의 연구결과에서 성적을 고려하여 대학에 진학한 

경우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입시교

육 현실을 고려할 때 대학 및 학과 선택 시 본인의 적성이나 흥미

보다는 성적을 우선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3], 특히 의과대학의 

경우 이러한 양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의과대학은 신입생 선발에서 의학교육에 적합한 적성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의

과대학생이 학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성 일치 정도에 대한 

고민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교육내용에 있어서 의학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융합적인 학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상의

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로영역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제공할 필

요가 있다. 또한 교육방법에 있어서 지식을 주입하는 일방향적 

강의가 아닌 구성주의에 입각한 학생활동 중심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여 보다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과대학의 노력을 통해 의과대학생이 학교에 잘 적응하

고, 적성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학생들의 정

신건강과 아울러 학업실패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이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일개 의과대학의 코호트 자료라는 점에서 일반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연구모형에 따라 설계한 문항이 아닌 

기존의 학생생활실태조사 설문문항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

가 있어 보다 타당성이 확보된 도구를 활용한 조사가 필요하다. 

예컨대 출신지역 자료가 아닌 실제 거주형태와 동거인 여부 등 

학생의 주거환경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

고, 의과대학생의 대학적응 및 학과적성 정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타당성이 확보된 도구를 개발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정신건강과 대학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

의 참여 여부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학생들의 

정신건강 및 대학적응을 위해 제공되는 상담프로그램이 연구에

서 활용한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학생상담은 익명성을 보장

해야 하기 때문에 의과대학에서 구축하고 있는 코호트 자료에 포

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해당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상

담건수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후속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 사용된 정신건강 결과는 의과대학 입학 후 

특정 시점에서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정신

건강 문제가 대학 입학 이후에 발생한다는 것을 명시하기에 어려

움이 있다. 따라서 대학생활에 따른 정신건강 변화를 보다 정확

히 이해하기 위해 대학 입학 전 정신건강에 대한 자료수집이 필

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활 중의 변화를 추적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의과대학에서는 학생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

해 대학적응과 학과적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자세

히 분석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

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2015학년도부

터 수집된 코호트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기존 학업성

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진 출신지역, 대학적응 및 

학과적성과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로 의미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정신건강검사의 절단값은 임상적 판단

을 위한 기준과는 차이가 있었는데, 이러한 이유는 우울증과 자

살위험 등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기준보다 학생의 학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정신건강검사 결과를 활용할 경우 임상적 판단

을 위한 기준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하여 학생상담이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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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의과대학에서 학업실패에 위험이 있는 학생을 예

측하고, 그들을 위한 상담 및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중요

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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